
세종특별자치시의회
Sejong City Council

보 도 자 료
배포일시 : 2017년 9월 4일(월)

상식과 원칙으로

소통과 나눔의 

행복의회!

제 공 부 서
의 회 사 무 처 

(행정복지
전문위원)

주 무 관 이 성 용 ☎ 300-7441

소 방 경 이 연 희 ☎ 300-7442

세종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예비심사

- 8천 356억원, 기정예산 대비 77억 3천만원 증액된 원안 의결 -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장 고준일) 제44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복지위

원회(위원장 김복렬)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

획안을 예비심사 했다.

이번에 의결된 제2회 추경예산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77억 3천만원이 늘

어난 8천 356억 3천만원(0.93%) 이며,

이날 심사 결과에 대해 김복렬 위원장은 “금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면서

신규 사업과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절성에 대해 꼼꼼하게

짚어봤다 ”고 밝혔다.

주요사업내역으로는 (대변인) 소관 ‘행정수도 완성 전국언론매체 홍보’

2억원, (정책기획관) 소관 ‘행정수도 홍보물 제작’ 8천 2백만원 등으로,

이는 행정수도 완성으로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전국

적인 홍보활동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다.

예산심사과정에서 위원들이 제시한 주요 의견을 살펴보면

(서금택 위원) 행정수도 완성 홍보관련 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시 집  

     행부 부서들끼리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김선무 위원) 가로수에 병해충 발생으로 고사목 발생사례를 지적하며,  
     이번 추경예산으로 감시 인력이 증원되어 제대로된 산림병  

     해충예찰 활동을 기대한다면서 산림병해충 예방에 최선을  

     다 해달라고 주문하였다.  
(김정봉 위원) 국가하천 친수지구 환경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이용이 많고 실효성 있는 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심  

     도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주문하였고 

(박영송 위원) 추경예산에 마을안길 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대  

     상지변경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예산편성 단  

     계에서부터 세심한 관심과 장기적인 안목을 당부하였다.  
(정준이 위원) 개헌관련 헌법에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명시될 수 있도록  

    세종시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으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혔다.
(임상전 위원) 세종시 홍보관련 신문을 통한 홍보보다는 인터넷 포털  

     등의 활용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이번 행정복지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는 9월 6일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9월 8일 제2차 본회의 심의․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붙임  행복위 상임위원회 활동 장면 사진 1부.(별첨) 끝.


